
한화,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

한화솔라에너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고 6월5일 밝혔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에 있는 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소의 면적은 6만8449㎡로 2MW 규모(일반가정

670가구)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.

매년 약 2750MWh의 전력을 생산해 1160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6700만원의 탄소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

다. 865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기대된다.

특히 한화솔라에너지의 태양광발전소는 국

내 최초로 배수펌프장이라는 유휴공간에 건

설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
이는 기존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산과 임야

등 토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국토면적

의 손실과 환경오염 등 문제점들을 해소했기

때문이다.

여기에 배수펌프장이라는 특수한 입지조건

을 고려해 수면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

으로써 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발전효율

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.

한화솔라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,

건설, 운영,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전 영역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.

지난 6월2월 경남 창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고 유럽, 북미 등 선진국뿐 아니

라 동남아, 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해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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